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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 안하면 뭐하지?
컨슈머인사이트 ‘2019 연례 자동차 기획 조사’
- 자율주행하면 운전 대신 할거리 제공해야
- 설계의 핵심은 주행기능 아닌 여가, 업무 기능이 될 것
- 성별, 연령별 큰 차이 반영해야
자율주행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운전에 전념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에게 뭔가 대신 할거리를 주지 않으면 자동차는 무료한 공간이 될 것이다. 운전 대신 하고 싶은 일은 ‘주변 경치 감상’, ‘동승자와의 대화’, ‘수면’이 상위권이었으나 성별,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제19차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2019년 6-8월 자료수집)에서 4천591명의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수준(레벨4)’의 자율주행차가 있다면 운전 대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18개의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했다[표1].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주변 경치 감상(47%)’이었고, 그 다음은 ‘동승자와의 대화(41%)’, ‘수면(3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수면’,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 ‘업무/학업’, ‘게임’을, 여성은 ‘주변 경치 감상’, ‘간단한 취식’, ‘문자/채팅/메신저’, ‘음성 통화’, ‘화장(메이크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 남성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반면 여성은 볼거리/먹거리와 다른 사람과의 교감 활동을 희망한다는 점이 남성과 달랐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스킨십 등 애정표현’이 높아지며, 그 외 ‘문자/채팅/메신저’, ‘화장(메이크업)’이 높다. 30~40대는 ‘수면’을 선호하며, 30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활동(동영상 시청/게임)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인 활동보다 주변 경치 감상, 인터넷 검색 등의 활동을 희망한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자동차 공간 활용 방안이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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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일 레벨4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을 하는 중이어서 손과 발이 자유롭고 모든 운전을 차가 알아서 한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현재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다. 자율주행 레벨4에 해당되는 차가 있다고 할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전하겠다’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자동 운전을 하겠다’는 20%, ‘주로 내가 운전하겠다’는 1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0% 이상이 고속도로 주행시 자율주행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자동운전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제작사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자동차 선진국은 레벨3, 국내 제작사는 레벨 2로 1레벨 수준에서 낮게 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동운전에 대한 신뢰도와 국산 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대를 내려놓은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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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자동차 선진국은 자율주행이 어느 레벨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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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문의: 박경희 본부장 Tel. 02) 6004-7619, Fax 02) 543-5984 e-mail: parkkh@consumer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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